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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성, 트리플A 재활 경기서 첫 무안타…2경기 연속 안타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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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산하 트리플A 팀인 그위넷 스트라이퍼스에서 재활 경기를 이어가는 김하성. (사진 = 그위

넷 스트라이퍼스 공식 X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빅리그 복귀를 준비하는 김하성(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이 트리플A에서 치르는 재활 경기에서 처

음으로 침묵했다. 

애틀랜타 산하 트리플A 팀인 그위넷 스트라이퍼스 소속으로 뛰는 김하성은 9일(한국 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 하버 파크에

서 노퍽 타이즈(볼티모어 오리올스 산하)와의 원정 더블헤더 1차전에 2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무안타 1볼넷 1득

점을 기록했다. 

지난 1월 중순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오른손 중지 힘줄 파열 부상을 당해 수술을 받은 김하성은 부상에서 회복한 후 라이브 배

팅,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컨디션을 끌어올렸고, 지난달 30일부터 애틀랜타 산하 더블A 팀인 콜럼버스 클링스톤스 소속으로 뛰

며 실전 감각을 조율했다.



더블A 4경기에서 타율 0.333(9타수 3안타) 3득점 1도루에 OPS(출루율+장타율) 0.871을 작성한 김하성은 지난 6일부터는

트리플A에서 재활 경기를 이어오고 있다. 

김하성은 6일과 7일 노퍽전에서는 각각 2안타, 1안타를 때려냈으나 이날은 안타를 신고하지 못했다. 

김하성은 7차례 마이너리그 재활 경기에서 타율 0.300(20타수 6안타)을 기록했다. 트리플A 3경기 타율은 0.273(11타수 3

안타)다. 

1회초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노퍽 우완 투수 레비 웰스를 상대한 김하성은 2루수 땅볼로 물러났다. 

3회초에는 2사 후 타석에 들어서 좌익수 플라이에 그쳤고, 그위넷이 1-0으로 리드를 잡은 5회초 2사 1루에서는 삼진으로 돌

아섰다. 

김하성은 7회초 1사 1루에서 볼넷을 골라냈다. 후속타자의 볼넷으로 2루에 나아간 김하성은 로디 텔레스의 우전 안타 때 홈으

로 파고들었다. 

그위넷은 7회에만 7점을 올리는 집중력을 발휘해 9-1로 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jinxiju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포츠 > 해외야구
	김하성, 트리플A 재활 경기서 첫 무안타…2경기 연속 안타 마감

